
S- Oil, 등대(S D) 없는 항구!
김선동 회장 사의 표명 … ARAMCO 경영진 직접 파견할 듯

S-Oil 김선동(61)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.

S-Oil에 따르면, 김선동 회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, 이에 따라 3월26일 개최되는 제28기 정

기주주총회 직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선동 회장의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.

김선동 회장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(Arabian-American Oil Co.)

에서 직접 경영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아람코는 2002년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선동 회장과 S-Oil

의 입장을 고려해 김선동 회장의 사의를 수락할 것으로 전해졌다.

김선동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고문 등의 직함을 가지면서 간접적으로 회사 일을 도울 예정인 것

으로 알려졌다.

2000년 3월 S-Oil 회장에 취임한 김선동 회장은 암묵적 담합이 관행이던 정유업계에 가격 인하와 품질 개

선 바람을 몰고 오며 공격적인 시장공략으로 관심을 끌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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